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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월 첫주 원료 및 철강 가격 현황 
    - 철광석 고가(高價) 반발 vs 수요 견조 ‘등락요인’ 대립 방향 불투명
    - 철스크랩 국내외 상승 전환 ‘기로’…동남아·중국 등장 ‘강세’ 뒷받침   
    - 철강재 국내 가격 강세 vs 중국 하락 조정 ‘수입 계약 증가’ 

 2. 철광석 
    - 150달러대 초고가 지속, 고로사 원가부담 커져 가격 안정 노력 중
    - 중국 수입 가격 2월 5일 기준 CFR 155.6 달러
 
 3. 철스크랩 
    - 터키 수입 가격 HMS No.1&2(8:2) 400달러 붕괴, 1개월 80달러 급락
    - 최근 하락폭 둔화, 일본 반등, 중국 한국산 수입까지 시도 ‘하락 제동’
 
 4. 철강재
    - 국내 수급 타이트로 강세 지속 
      포스코산 열연 92만원, 중국산 90만원 이상
      철근 국산 & 중국산 공히 75~76만원 강세, 수급 타이트
    - 중국 수출 가격 하락 계속, 본계강철 한국향 열연 FOB 700달러
      1월 첫주 735달러에서 내림세, 포스코 인상으로 수입 계약 가능 범위



시황분석리포트

※ 최종 업데이트 2월 5일
                                                               *. 제공 : ㈜페로타임즈 

2021년 2월 1주차 글로벌 원료 및 철강 가격 현황



中 철강 하락조정 막바지 ‘수입 가시권’ 2월 관망세 3월 방향성 주목
고철 강세전환 亞 다시 400선…철광석 중국 高價 반발 ‘공급 및 하락 제한’

                                                               *. 제공 : ㈜페로타임즈 

중국의 철강 가격은 올해 1차 하락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춘절을 앞두고 철근은 보
합세가 계속됐고, 열연은 소폭 상승 회복, 도금재 일부에서 하락조정 여진이 있었습니다. 
수출 오퍼 가격은 1월의 하락이 2월 첫 주까지 이어졌습니다. 국내 철강 가격은 강세가 
계속됩니다. 타이트한 수급 영향입니다. 포스코는 3월까지 인상(강관 냉연용 열연)을 단행
했고, 1분기만 20만 원 올랐습니다. 
중국의 오퍼 가격은 국내보다 낮아졌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근은 이미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 열연은 이제부터 수입 계약이 가시권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3월 
이후로는 추가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철강전문 분석기관인 WSD는 2분기까지 하락 조정이 계속되고 하반기 반등기조가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아래 표 참고) 
이 같은 전망을 제외하고라도 중국 내수 가격 추이를 보면 작년 춘절 이후로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하반기부터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수를 간과하기 어렵지
만, 상승 하락의 사이클로 보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로 보여집니다. 
철광석 철스크랩(고철) 등 원료는 앞으로 철강업계의 실적에 어느 때보다 큰 영향을 줄 요
인으로 지목됩니다. 
철광석은 2월 중국의 수요둔화(통상 연중 조강생산량이 가장 적음)로 하락조정이 눈에 띄
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가격은 150달러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을 포
함한 글로벌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브라질 발레(Vale)의 생산증가 및 정상
화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레는 지난주 작년 철광석 판매량이 2억5486만 톤을 기록, 전년 대비 5.4%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생산능력은 3억5000만 톤(2020년 목표치)으로, 작년 3억2200만 톤에
서 280만 톤 늘릴 예정이다. 이는 당초 정상화 목표보다 지연된 것입니다. 2022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4억 톤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고철은 단번에 400달러 선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반등 신호가 뚜렷
하게 나타납니다.(고철 시황 부문 참고) 수요는 철강, 철광석보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전망
됩니다. 중국은 고철 내수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수입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린뉴
딜’ 친환경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산업정책 상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 수입 
관세를 내년 3월까지 유예하는 등 수입에 관심이 높입니다. 2월 첫 주 동남아와 중국은 
잇달아 수입을 시도하면서 아시아 시장을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
다. 



WSD 올해 가격 전망

                                                               *. 제공 : ㈜페로타임즈 



◆ 철광석

고가(高價) 반발 vs 수요견조 ‘등락요인’ 대립…방향성 불투명

1. 중국 수입 가격 2월 5일 기준 CFR 155.6달러 기록 
  1월 말 대비 1.4%(2.3달러) 상승 
- 주간(1~5일) 평균 155달러
  1월 마지막주(25~29일) 평균 163달러 
  ※ 1월 2주차 171달러서 3주 연속 하락. 하락폭 9.4%(16.0달러)

2. 수입 철광석 재고 
- 5일 기준 45개 항구 수입산 재고 1억2520만 톤
  전주 대비 20만 톤 증가
  작년 2월 1억2170만 톤보다 350만 톤 증가
  ※ 중국은 올해 정부 차원의 생산억제(환경문제)가 진행될 전망
    올해 작년 조강생산량(10억5300만 톤) 수준에 맞춰질 가능성 제기. 

3. 타이트한 수급
- 중국의 수요는 사상 최대인 작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
- 동남아는 하띤스틸 호아팟 등의 증산기조로 작년보다 수요가 늘어날 전망
- 공급은 발레의 정상화 지연으로 연간 타이트한 상태로 전개될 가능성 제기

※ 발레 철광석 생산
  2020년 3억39만 톤 기록 2019년 대비 0.5% 감소
  철광석 판매량 2억5486만 톤 2019년 대비 5.4% 감소
  중국향 수출 6400만 톤 2019년 5800만 톤서 10.3% 증가
  펠렛 생산 2970만 톤 29% 감소  펠렛피드(pellet-feed) 부족원인
  2020년 4분기 8400만 톤 전분기 대비 4.7% 감소
  *전년 4분기 대비로는 7.9% 증가 시장기대치 하회
  2021년 철광석 생산능력 3억5000만 톤 목표(2020년 3억2200만 톤)
  2022년 4억 톤까지 단계적인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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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광석 가격은 작년에 이어 거의 10년 만에 150달러의 초고가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 

철강재 가격도 작년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철강사들의 수익성은 최악이었던 작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고로사들의 원가부담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고가(高價)

의 철광석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해외 광산 지분 확보, 자국 내 광산의 

증산 및 확대 지원을 통해 원료 가격 안정에 힘을 쏟고 있다. 

반면 수급 측면에서 여전히 타이트한 공급과 견조한 수요는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발레(Vale)의 생산 증가, 정상화 속도는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참고] 2020-2021년 철광석 월 평균 가격 및 조강생산량, 수입산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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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스크랩(고철)

국내외 상승 전환 ‘기로’…동남아 중국 잇따른 등장 ‘강세’ 뒷받침 

<해외>

1. 미국
- 터키의 HMS No.1&2(8:2) CFR 397달러. 8달러 하락
- 터키 철근 수출 가격 FOB 585달러 20달러 이상 하락
  터키 제품 수요 부진으로 가격 약세 기조
  현재 고철-철근 스프레드(격차) 188달러. 제품 하락이 멈추면 상승 가능성 높음
  (통상 160~170달러에서 고철 가격에 대한 저항 발생)
- 대만 컨테이너 같은 등급 수입 가격 376달러 기록 8달러 상승
  ※ 오퍼 가격은 370~380달러로 상승반전 확연

2. 일본 
- 동경제철의 가격 인하는 멈춘 상태
- H2 오퍼 가격 한국향 FOB 3만7000엔 이상 최고 3만8000엔. 
  ※ 2주전 현대제철 동국제강 수입가격 3만5000~6000엔
- 베트남향 오퍼 가격 CFR H2 405달러, HS 460달러
 ※ 중국향 HS 오퍼 450~460달러, 한국은 지난주 HRS101 465달러에 오퍼

3. 한국
- 세아베스틸 업계 첫 인상 : 연휴 전까지 6~10일 한시적 인상
- 현대제철 등 5일 마지막 인하 이후 추가 움직임 없음
- 해외 가격, 특히 일본산 오퍼 가격은 
  단번에 300달러 후반, 400달러선까지 오르면서 국내 시장 반등 기대감 상승
- 국내 고철 가격 A급 기준 생철 42만 원, 중량 40만 원, 경량 34만 원, 선반설 32만 원
  ※ 지난주 한국향 오퍼 3만7000~8000엔 기준으로 H2는 41~42만 원. 
    일본과 격차는 또 다시 7~8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제강사 국내 구매 의존도 상승 관측

                                                               *. 제공 : ㈜페로타임즈 

터키의 수입 가격은 미국산 HMS No.1&2(8:2) 기준 400달러 선 붕괴. 1개월 80달러가량 

급락 및 최근 하락폭 둔화. 일본의 반등. 베트남향 H2 오퍼 가격은 최고 405달러 기록. 

중국은 한국산 수입까지 시도. 하락 제동. 상승기조는 아직 미약. 2월 설 연휴 등 수요 

소강상태. 고철업계 자금 마련 등으로 몰동량 비교적 원활. 서서히 감소할 전망. 

5일을 끝으로 제강사들의 추가 인하 둔화. 세아베스틸 제한적 인상(6~10일) 불구, 국내 

첫 인상 시도라는 점에 의미. 2월 관망세가 예상. 3월 성수기 수요를 기대한 시장 일부

에서부터 반등 시도 전망.



[HOT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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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 중국에 고철 수출 '첫 오퍼'...HRS(중량) '50만원대'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58

페로타임즈 2월5일자

중국이 올해 철스크랩(고철) 수입을 재개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첫 수출이 추진된
다. 무역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고철 수출 오퍼가 처음으로 나왔다. 오퍼 가격
은 CFR 톤당 465달러로, 등급은 HRS101(아래 표 참고)이다. 원화로 하면 52만 원에 이
른다. 우리나라 등급으로 치면 중량A 이상이다. 현재 제강사들의 중량 구매 가격은 40만 
원 내외다. 이번 오퍼 가격은 국내보다 최소 10만 원 이상 높다.
중국 고철 내수 가격은 전국 평균 2764위안(마이스틸 발표기준)으로 달러로는 약 430달러
다. 중량의 경우 이를 10~20달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해외 가격이 급락하면서 중국이 수입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도 오퍼 시장에 등장했다. 최근 HS 등급은 최하 465달러에서 최고 480달러
에 달했다. (이하 생략)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58


◆ 철강재

국내 가격강세 vs 중국 하락조정 ‘수입계약 증가’

<중국>
- 내수 가격 1월 22일 기준 
  철근 4300위안(664달러) 열연 4580위안(707달러)
  선재 4400위안(679달러) 냉연 5360위안(828달러)
  도금재 5710위안(882달러) 후판 4530위안(699달러)
1월 말 대비 
   열연 20위안 후판 10위안 상승, 철근/선재 보합, 냉연 10위안 하락 도금재 120위안 하락
12월 말 대비 
  열연 110위안 하락, 철근 180위안, 냉연 340위안
  도금재 570위안, 선재 380위안 후판 90위안 하락

- 오퍼 가격
철근 : FOB 630달러 내외. 일주일 10달러 하락 
      *사강강철 비공식 한국향 오퍼 660달러(10.0mm)
열연 : 본계강철 2월 첫주 한국향 오퍼
       FOB 열연 700달러 20달러 인하
            냉연 780달러 10달러 인하/GI 830달러 동결

<한국> 유통가격기준

- 열연 : 포스코산 기준 92만 원, 중국산 90만 원 이상
- 철근 : 국산 및 중국산 75~76만 원
- 형강, 앵글 및 채널 : 유통가격은 아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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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재 내수 가격은 강세. 중국은 하락 조정 지속 및 하락폭은 둔화. 

국내 열연 유통 가격은 포스코산 대응재 기준 2월부터 92만 원. 앞으로 시장 안착 여부

가 관건. 최소한 하락 요인은 크지 않음. 포스코는 3월 냉연 및 강관용 열연 가격 5만 

원 인상. 1~3월 총 20만 원. 철근은 국산 및 중국산 모두 75~76만 원 수준으로 강세. 

타이트한 수급은 국내 철강재 가격 강세를 지지. 

중국 수출 가격은 계속 하락. 본계강철의 한국향 열연 오퍼 가격은 FOB 톤당 700달러. 

1월 첫 주 735달러에서 내림세. 한국 도착도 80만 원 추정. 포스코의 계속된 인상으로 

수입은 계약 가능 범위로 진입. 철근은 이미 1월부터 계약 증가세. 포스코 등 철강 메이

커들의 인상기조는 둔화 관측. 2분기 가격을 지키는 것이 실적에 최대 관건. 



한국 및 중국의 철강 주요 품목의 유통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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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페로타임즈 주요기사

[단독] 한국, 중국에 고철 수출 첫 오퍼...HRS(중량) 50만원대 동남아 신규오퍼 상승 '뚜렷'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58

[핫이슈] 中 CISA 원료산업 강화 주문…철광석 ‘투자지원’ 고철 ‘관세철폐’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65

[원료PICK] 철광석 ‘예측불허’ 4.3% 또 급등…전망치 160~170달러 상향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66

수입 H형강, 관세청 유통이력관리 대상 지정…6개월만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71

중국 열연 철근 선물價 상승 ‘뚜렷’…내수 ‘바닥다지기’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62

사강강철 한국향 철근 3·4월 선적분 오퍼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47

포스코 후판수요 '1천만톤' 전망...철골 기계 등 비조선 'UP’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36

[초점] 日 관동지역 고철價 폭락서 ‘반등’…수출 상승전환 ‘주목’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40

 [이슈분석] 한국-인니 CEPA, 철강 수출 年 100만 톤 시장 '길 넓혀’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32

[분석전망] "급락 조정 남았다" 경고음…2021-2022 “폭발적 상승 가능”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85

현대제철 美대형 고철 계약…성수기 대비·저점판단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76

[해외토픽] 바오우그룹, 쿤밍강철 인수 합의…산동강철 합병 속도 ‘2억톤 성큼’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26

                                                               *. 제공 : ㈜페로타임즈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58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65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66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71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62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47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36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40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32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85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76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26

